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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최근의 하락세는 2014년 가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50달러 안팎으로 반토막 날 당시에 비해서도 훨

씬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당시에는 국제유가와 더불어 폭락을 거듭했지만 기초원료로 사용되

는 나프타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적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 2015년 들어서는 나프타가 톤당 450달러 안팎을 형성한 반면 에틸렌은 1200달러에서 1400달러를 넘나들었고 

PE나 PP도 1300-1400달러로 크게 떨어지지 않아 1/4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2/4분기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4분기에도 나프타를 비롯해 높은 가격에 구매한 원료의 재고손실이 크게 작용했을 뿐 석유화학제품 자체의 

스프레드는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가격이 PE나 PP 가격을 역전했거나 비슷했지만 에틸

렌 및 프로필렌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고 대부분이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기업을 제외하고

는 수익성이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판단할 때 석유화학의 수익성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톤당 400달러일 때 

에틸렌은 중합코스트 300-350달러를 더한 700-750달

러, 프로필렌은 600-650달러, PE는 에틸렌에 150달러를 

더한 850-900달러, PP는 프로필렌에 150달러를 플러스

한 750-8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이 

폭락을 거듭했다고 하나 에틸렌 800달러대 후반, 프로필

렌 700달러 수준, PE 1100-1200달러, PP 1000달러 수

준을 형성함으로써 에틸렌, 프로필렌 뿐만 아니라 PE, PP도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의 수익성이 극히 악화돼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까 우려된다는 엄살은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수익률이 약간 낮아지고 있을 뿐 아직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단계라는 것이다.

문제는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로 폭락한 후 8월 말 

다시 50달러를 회복함으로써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나 중국경제의 침체국면으로 볼 때 국제유가가 다시 40달러 수

준으로 폭락할 것은 자명하고 이란이 원유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즈음에는 40달러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나프타가 300달러 안팎으로 폭락하게 되고 에틸렌, 프로필렌에 이어 PE, PP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공급과잉이 극심해져 국제유가 및 나프타 폭락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까지 80% 수준으로 하락하면 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주먹구구식 지레짐작으로 국제유가를 설정한 후 경영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및 석

유화학에 정통한 컨설팅기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세워 위기를 돌파함은 물론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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